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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RISS를 통해 검색된 논문 49

편의 학술논문(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연구자 수, 연구 변인, 연구방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논문은 1988년도에 

2편을 시작으로 한두 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소폭 증가하여 각 4편, 2014년에 5편이 발표된

이후로 큰 증가세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표본 크기별로는 201~300인 경우가 1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 방법

으로는 양적 연구가 많았으나 동향 분석을 통해 2편의 질적 연구와 종단연구 2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주제어로는 여가 

스포츠, 신체활동, 생활체육, 댄스 스포츠, 거동 불편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변수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노인에 관한 연구

의 수가 증가돼야 할 것이며, 노년기의 삶 경험과 의미가 탐색 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노인, 주관적 안녕감, 동향분석, 연구방법, 연구변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elderly. To 

this end, 49 academic papers (general characteristics, research subjects, number of researchers, research 

variables, and research methods) retrieved through RIS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criteria. One or two 

research papers have been steadily published starting with two in 1988, but a slight increase in 2009 and 2010, 

four each, and five in 2014, respectively. By sample size, 201 to 300 were the most frequent with 14 studies. 

Quantitative studies were the most common as a research method, but 2 qualitative studies and 2 longitudinal 

studies were identified through trend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variables related to 

physical health such as leisure sports, physical activity, sports for all, dance sports, and mobility discomfort as 

research topics.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elderly should be increased, and the need for qualitative research 

to explore the lif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old age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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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2년 65세 이상의 고

령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며, 고령인구의 비중은 2025년에는 계속 증가하여 

20.6%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35년에는 30.1%, 증

가하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1].

현대의학의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 건강관리의 중

요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였으며, 생산인구 감소 때

문에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노인부양과 의료비가 급등하게 되어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2].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길어진 노년기를 살아가는 동

안 단순히 수명이 연장되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노년기에 건강하고 행

복한 삶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는 성별, 나이 

등과 같은 객관적 측면과 심리적인 안녕을 강조하는 주

관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3].

삶의 만족감이 높은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 행복함 

그리고 긍정적 생각을 하고 있다. 부언하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생리적으로 쇠약해진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즉 노년기 

삶의 만족 혹은 정신건강 등은 주관적 안녕감 간의 유의

한 관계가 있다[4, 5, 6].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서적 

믿음을 갖음으로써 노년기의 삶에 있어 긍정적 자아개

념을 갖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은 타인에 대한 자기방어나 자신에 대한 통제도 불가능

하게 한다[7]. Coopersmith(1967)의 견해에 따르면, 노년

기에는 자신이 중요하게 느끼는 의미를 목표로 설정하

여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자

신을 낮게 평가하고, 이를 성취하면 자신의 수행을 훌륭

하게 평가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8 , 9]. 

따라서 노년기를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삶으로 살아가

려면 노인들로 하여금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노년기의 

생애 마지막 발달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

와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10].

노년기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삶의 안녕감을 유지하

고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핵심적인 영향력을 지니며 가

족관계 만족이 높으면 우울감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감

이 높아지고, 가족의 지지가 높으면 우울감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서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게 된다

[11]. 또한, 고령사회에서는 노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삶의 만족도에 결혼상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12].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이 더 

낮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은 정신질환도 비교적 적게 

나타났으며, 사망률이나 자살률이 더 낮다. 사회 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이 더 높다[13]. 

건강증진행위는 노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질

병의 발생과 악화의 위험요인을 낮추고 건강상태 개선

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강한 일상생활 기간을 연장

해 신체기능이 장애가 발생하는 기간의 단축에도 긍정

적 영향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고

[14], 의료비 감소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즉, 노인의 건강

증진 행위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활동이며 안녕감

을 증진하고 삶의 만족감과 자아실현에도 영향을 미치

며 의료비 감소와 노화 예방을 위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중재방안이다[15].

즉,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일상생활에

서 긍정정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한다면 주관적 안녕감

이 높고 심리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그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노인 대상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의 동향을 종합분석하고 파악하여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양적 연

구의 확대와 더불어 노인의 삶 경험과 의미가 탐색되어

질 수 있는 질적 연구의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학술지 논문의 연

구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연구자 수, 연구방법, 연구 변

인에 대하여 동향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2,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선행연구들의 질

적, 양적 연구들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방법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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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선정과 논문분석

국내에서 진행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논문

을 분석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1988년부

터 2022년 12월까지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키워드로 검

색하여 총 894편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노인이라는 키워

드로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총 57 

편 중 원문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올

린 것을 제외하고 49편을 분석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

며,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DBpia(누리미디어), KISS

(한국학술정보), 국회도서관, 스콜라, 교보문고 검색 서비

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 논문은 한국

연구재단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계에서 검증을 거친 논문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초록과 key word

를 확인하여 연구주제와 불일치하거나 연구내용이 확인

되지 않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2.2 자료 분석 및 연구절차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안녕감 연구에서 선정

된 논문들을 토대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성공적 노화와 무용에 관한 연구[16]. 대학생 창의성 교

육프로그램 연구동향[17].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 관

련 연구동향[18]을 참고하여 일반적 특성(학술지분야, 게

재연도), 연구대상(표본크기, 성별), 연구자 수, 연구방법

(질적, 양적, 혼합연구) 및 통계 방법, 연구 변인(독립, 매

개, 조절 변인, 종속 변인)에 따라 분류하여 동향분석을 

하고 빈도분석을 하였다. 분석 준거는 <표 1>과 같다. 분

류하는 과정에서 오류의 최소화, 분석의 타당도, 신뢰도

를 확보하기 위해 상담전문가 2명(상담 전공교수 1명과 

평정자 1명)과 연구자가 대상 논문을 분류하였다. 평정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

쳐 합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논문은 

총 49편이다. 국내에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련한 

학술연구가 1998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연도별로 분

석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표 1> 분류기준 및 세부내용

[그림 1] 연도별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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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2편(4.1%)을 시작으로 2000년 1편(2.0%), 

2002년 1편(2.0%), 2003년 1편(2.0%), 2004년 3편(6.1%), 

2005년 4편(8.2%), 2006년 1편(2.0%), 2007년 1편(2.0%), 

2008년 2편(4.1%), 2009년 4편(8.2%), 2010년 4편(8.2%), 

2011년 2편(4.1%), 2012년 3편(6.1%), 2014년 5편

(10.2%), 2015년 3편(6.1%), 2016년 2편(4.1%), 2017년 2

편(4.1%), 2018년 2편(4.1%), 2020년 2편(4.1%), 2021년 

1편(2.0%), 2022년 3편(6.1%)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09년 4편, 2010년 4편, 2014년 5편으로 논문 

수가 증가하였으며 지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KCI주제별 출현빈도 분석

학술연구재단의 주제별 8개의 범주 중에서 농수 
᠊ 
해

양학, 인문학 분야를 제외한 사회과학, 예술 
᠊ 
체육학, 자

연과학, 의약학, 복합학, 환경공학 부분을 연도별로 분석

하였고, 게재동향의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주제별 동향을 정리해보면 사회과학분야에서 3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예술 
᠊ 
체육학 9편, 자연과학 4편, 

의학 3편, 복합학이 2편, 환경공학분야에서 1편이 게재

되었다.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논문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1998년부터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2003, 2006, 2007, 2021년은 연구논문이 게재되지 않

았다. 신체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을 주제로 한 연구는 예

술 
᠊
체육학 분야에서 1998년 1편을 시작으로 2003년 1편, 

2007, 2009년에 1편씩 게재되었으며, 2014년에는 2편으

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2017년 2018에 1편씩 게재되었

다. 자연과학분야에서는 2010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1

년 1편 2022년 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의학분야에

서는 2005년에 2편을 시작으로 2020년에 1편이 게재되

었으며, 복합학 분야에서는 2005년 2006년에 1편이 게재

되었고, 환경공학분야에서도 2014년 1편이 게재되었다.

3.2 연구자 수

연구자 수를 종합해보면, 1인 연구가 18편(36.7%)으

로 나타났으며, 2인 연구자 수 또한 18편 (36.7%)으로, 3인 

연구가 8인(16.3%), 4인 연구가 4인(8.2%), 5인 연구가 

1인(2.0%)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연구에서는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 31편(63,3%)으로 1인 

연구보다 공동연구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구자 수

3.3 연구대상 표본의 크기 분류

연구에 사용된 표본을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표본

크기가 201-300인 경우가 14편(29.2%)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1-200인 13편(27.1%), 

301-400인 6편(12.5%), 100 이하 5편(10.4%), 401-500인 

3편(6.3%), 801-900인 3편(6.3%), 1000이상 3편(6.3%), 

501-600인 이상연구가 1편(2.1%)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성별은 여성과 남성의 표본을 확인할 수 없는 7편(8,250

명)을 제외한 전체 12,836명 중에서 남성이 5,090명

(39.7%)으로 여성 7,744명(60.3%)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여성 노인

을 대상으로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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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 표본크기 분석

3.4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논문의 분석대상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와 혼합연구

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연구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먼저 양적 연구와 혼합연구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

과 논문 총 49편 중 서베이, 실험연구, 종단연구를 포함

하여 양적 연구를 이용한 연구(n=89.8%)가 대부분을 차

지했으며, 혼합연구(n=4.1%)보다 현저히 많았다. 노인

의 주관적 안녕감의 연구에서는 종단연구가 2편이 나타

났으며, 1편은 2009년에 게재하였으며 2003~2007년에 

걸쳐 2년마다 조사하여 2003년 2005년 2007년의 조사 중 

3차 조사까지 동일참가대상자 844명을 대상으로 연구되

었으며, 남성 340명, 여성 540명 평균연령은 남성 71.4세, 

여성 71.1세로 조사되었다. 다른 1편의 연구는 2006년부

터 2013년도의 자료로서 8차년도 2013년도까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도에 게재되었다.

양적연구 방법에서는 서베이조사가 44편(89.8%), 실

험연구가 1편(2.0%), 종단연구가 2편(4.1%), 양적 실험

연구 2편(4.1%)으로 대부분 서베이(질문)를 통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 방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그림 3]과 같이 

상관분석 27회(22.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회귀분석(단순, 중 다) 19회(16.1%), t-검증 12회

(10.2%), 빈도분석 12회(10.2%), 요인분석 9회(7.6%), 위계

적 회귀분석 6회(5.1%),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6회(5.1%), 

경로분석 6회(5.1%), 일원변량분 5회(4.2%), Scheffe 사

후검증 4회(3.4%), 공분산분석 4회(3.4%), 다변수분석 2

회(1.7%), 공 변량구조분석 2회(1.7%), 잠재집단분석 1회

(0.8%), 다항로지스틱분석 1회(0.8%), 다수준분석 1회

(0.8%), 부트스트래핑 1회(0.8%)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그림 3]과 같이 두 변인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분석이 2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독

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예측력이나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한 회귀분석이 19편,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

는 t 검증이 12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양한 

통계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통계방법에 따른 분류

3.5 연구변인에 따른 분류

연구 변인별 논문을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주

관적 안녕감의 종속 변인으로 활용된 연구가 42편

(85.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독립변

인으로 설정된 경우가 5편(10.2%), 매개 변인으로 설정

된 경우가 2편(4.1%) 순으로 사용되었다. 연도별로 살펴

보면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가 많이 사

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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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998-

2007

2003-

2012

2013-

2017

2018-

2022
합계

독립

변인
3 1 1 - 5(10.2)

종속

변인
11 14 10 7 42(85.7)

매개

변인
- - 1 1 2(4.1)

조절

변인
- - - - -

계 14(28.6) 15(30.6) 12(24.5) 8(16.3) 49(100)

<표 5> 연구변인에 따른 분류

4. 결론 및 제언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들을 개

관하여 연구내용의 분석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들의 특성과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

로 이해하며 향후 주관적 안녕감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88년부터 2022년까

지 이루어진 국내 학술지 49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자

료로 하여 일반적 특성(학술지분야, 게제연도), 연구자 

수(공동 및 단독), 연구대상(표본크기), 연구방법(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연구, 통계 방법), 연구 변인(독립

변인/ 종속 변인/매개 변인/조절 변인) 동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지에 게재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논문은 

1998년 2편을 시작으로 연구되었으며, 2005년, 2009년, 

2010년에는 4편 2014년에 5편으로 증가하였으나 큰 폭

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나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1988년을 시작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30편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예술체〮육학 분야에서 9편, 자연과

학 4편, 의약학 3편, 복합학 2편, 환경공학 1편으로 지속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연구자 수는 1인의 연구와 2인의 연구비율이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1인 연구가 18편

(36.7%)으로 나타났고, 2인 연구가 18편(36.7%), 3인 연

구가 8편(16.3%), 4인 연구가 4편(8.2%), 5인 연구가 3편

(2.0%)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단독으로 진행한 연구보

다 2인 이상 공동연구가 31편 63,3%로 공동연구의 비율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의 결과로는 표본크기가 

201-300인 경우가 14편(29.2%)으로 많았으며, 101-200

인 13편(27.1%)이고, 301-400인 6편(12.5%), 100인 이하

인 경우가 5편(10.4%)이고, 401-500인, 801-900인 표본

은 3편(6.3%)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501-600인 표본

은 1편(2.1%), 1000명 이상의 표본도 3편(6.3%)으로 나타

났다.

넷째, 통계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두 변인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분석이 27편(22.9%)으로 많이 사

용되었다. 이어서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

력이나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이 19편

(16.1%), 집단 간 평균 차를 검증하는 t- 검증이 12편

(10.2%)으로 나타났다. 연구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통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주요변수들의 결과

를 보면, 주관적 안녕감이 종속변수로 설정된 경우에는 

독립변수로 신체활동참여에 관련된 변인이 많이 설정되

었으며, 신체활동참여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 감, 주관적 건강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

다.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설정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이 종속변

수로 활용된 연구가 42편(85.7%)으로 많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 논문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등재지에 게재된 학술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수가 작았으며 전체적인 연

구의 경향성을 보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학위논문으

로 범위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비율이 높았으나 

질적 연구 2편과 종단연구가 2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었다. 종단연구의 논문은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8차

년도에 걸쳐 “초고령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종

단연구(삶의 만족과 우울 수준)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

으며, 또 다른 한 편의 논문은 “노년기 정서 경험의 변화

와 주관적 안녕감”(정서 최적화, 정적, 부적정서,)에 관

한 연구로써 2003년에서 2007년까지 2년마다 조사하여 

동일인을 대상으로 3차 조사로 이루어진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 주관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적 연구와 함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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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구의 수도 증가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연구동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노인계층에 관한 연구 논문 수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났듯이 노년층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상

황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불과 몇 년 이내에 급속도

로 노령화됨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을 두고 초고령 노인을 대상

으로 주관적 안녕감 연구나 심리적 행복감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노년기에는 건강과 관련된 주제어가 중요한 변

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신체활동과 관련된 주관적 안녕

감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노인들은 수명이 연장되어 단

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자기개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는 운동을 통해 개인의 신체

적 능력을 증진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신체적 여가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노년기의 긍정적인 

삶을 강화시켜준다.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신체적 여가 

활동을 위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노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양하게 적용한 후

속 연구가 이루어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노인들의 안

녕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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